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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성취목표구조, 피드백 유형, 교사 및 친구 관계가 초등학생의 
실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은모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Relations of Classroom Goal Structure, Feedback, and Social 
Relationships to Students’ Error Perception

Eun Mo Yeon
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환경적인 측면의 교실성취목표구조 및 피드백 유형과 교실 내 사회적 
관계 측면의 교사 및 친구 관계가 실수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 5, 
6학년 316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실성취목표구조,
피드백 유형, 교사관계, 친구관계는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의 총 변량의 19%를 설명하며, 친구관계(=.35), 교사
관계(=.16), 피드백 유형(=-.11) 순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네 개 예측변인은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의 총 변량의 20%를 설명하며, 친구관계(=.32), 교사관계(=.21), 교실성취목표구조(=.11) 순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네 개 예측변인은 실수에 대한 고찰의 총 변량의 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친구관계(=.27), 교사관계(=.13) 순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네 개 예측변인은 실수
에 대한 부담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생의 실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교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Abstract  To extend the potential benefits of error, the current study examined factors that affect students’ error 
perception in classroom. An experimental design was used to measure relations of classroom goal structure, feedback,
and social relationships on students’ perception of error. A total 316 fourth, fifth, and sixth graders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participated as part of their regular class curriculum.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measure students’ perception of errors and relationships with teacher and peers, then students were
manipulated by classroom goal structure and feedback. Results from multiple regression suggest that students’ 
perception of learning from error has affected by relationships with peers at the most, then relationships with teacher
and the type of feedback. Students’ perception of risk taking for error also affected by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teacher, then the classroom goal structure. However, no classroom goal structure and feedback affect on their 
perception of thinking about error to improve their learning as well as error strain. These results imply how classroom
climate should be structured to improve perception of errors to improve student’s learning. 

Keywords : Perception of error, Classroom goal structure, Feedback, Relationships with teacher, Relationships with
p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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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실수는 학습 및 문제해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나타

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1], 그동안 실수는 학습 및 문
제해결 상황에서 가능한 한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실수가 불안,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인 정서를 유발할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 저해 등의 학습

활동을 방해하는 특성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2-3]. 하지만 최근의 실수 관리 및 실수-기반 학습 연구
들은 학습 상황에서 실수는 불가피하며, 실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잘 활용하면 더 나은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 가지 큰 전제에 기초하여 실수의 교육적 기능

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4-5]. 즉, 실수를 잘 활용할 경
우 창의적 문제해결, 인지적 활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6-8]. 특히, 실수의 교육적 기능
과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 이는 
실수에 대해 어떤 태도와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 실수를 

통한 배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반면, 실수 후 동기 저하 
및 배움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10]. 
이에 실수-기반 학습 관련 연구들은 실수의 교육적 효

과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는데 몇 가

지 한계점이 있다. 먼저, 교실 환경 내 긍정적 실수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들이 아직 많지 않

은 실정이기 때문에, 대다수 교실의 학습 분위기를 결정
하는 요소 중 하나인 성취목표구조와 긍정적 실수 인식 

간의 단순 관계[11]를 확인하는 데 머물러 있는 실정이
다. 둘째, 실수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직장 및 직무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달 단계 상 학
습 태도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의 긍정적 실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기 위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긍정적 실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학습 환경 특성인 교실성취목표구조뿐 아니라 긍정

적 실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될 수 있는 학

습 환경 특성인 피드백 유형과 교실 내 사회적 관계 변

인인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학습자의 실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수에 대한 인식(Error orientation)은 실수를 바라보

는 개인의 태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개인이 실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및 실수에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

지에 대한 태도로 볼 수 있다[7, 12]. 실수를 피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실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때 창의성, 성취 수준이 높을 뿐 아니
라,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 13-14]. 실수 인식을 구성하는 하위 구인으로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Learning from 
errors),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Error risk taking), 
실수에 대한 고찰(Thinking about errors), 실수에 대한 
부담(Error strain) 등이 보고되고 있다[9, 12]. 실수 인식
의 하위 구인을 활용한 잠재프로파일분석 연구는 실수로

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
도, 실수에 대한 고찰 수준이 높고, 실수에 대한 부담이 
낮은 실수 활용 초점 집단이 학업적 자기평가 수준이 높

을 뿐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9]. 
성취목표는 성취 상황에서 개인이 성취 행동에 참여

하는 목적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은 성취상황에서 
질적으로 다른 성취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5-16]. 성취목표는 성취상황에서 자신의 유능
감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두는 숙달목표와 자신의 유

능감을 타인에게 증명하는 데 관심을 두는 수행목표로 

구분된다[17-18]. 많은 연구들은 개인이 성취상황에서 
갖는 목표에 따라 개인의 성취행동, 성취전략, 성취상황
에서 느끼는 정서, 성취 결과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19-23]. 특히 개인이 교육 상황에서 갖
는 성취목표는 교육 장면이 제공하는 교실성취목표구조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실수 인식 연
구들은 개인의 성취목표성향뿐만 아니라 교실 및 성취상

황에서 제공되는 성취목표구조 또한 실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 이는 학습자
가 교실성취목표구조를 학습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 수행

목표구조로 지각하느냐, 노력과 성장에 초점을 두는 숙
달목표구조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실수의 기능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학습 상황에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피드

백이 주어져야 한다[25]. 피드백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성취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성취했던 것(to-date 
information)’에 초점을 둔 달성피드백과 ‘달성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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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to-go information)’에 초점을 둔 미달성피드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26]. 선행연구에 따르면 달성 피드백
과 미달성 피드백 중 어떤 피드백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과제에 투자하는 학습시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학생들은 학교 환경의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 대상

인 교사,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지지받고 있다고 지
각할 때 높은 학업성취 수준과 학교생활적응을 보인다

[28-30].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친구관계가 
학업적 참여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1]. 이는 긍정적인 친구 관계가 학교 활동의 참여 
동기, 주관적 안녕감,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32-34]. 또
한, 적절한 교사-학생 관계는 학업적 적응, 사회-정서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5-36]. 학업적 적응에 
교사-학생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긍정
적인 교사-학생 관계가 자율적인 학급풍토를 형성하게 
하며[37], 작업기억, 학업성취를 촉진할 수 있는 학습 활
동에 더 참여하게 유발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38-3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는 교실성취목

표구조와 피드백 유형 및 교실 내 사회적 관계인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가 교육현장에서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장면에서 학습자의 실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교

실 환경 변인을 살펴본 대다수 연구들이 학습 환경 특성

인 교실성취목표구조와 학습자의 실수 인식 간의 단순 

관련성을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환경적
인 측면의 교실성취목표구조 및 피드백 유형과 교실 내 

사회적 관계 측면의 교사 및 친구 관계가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

본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둘째, 실수에 대한 연구의 
상당수는 일반인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실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학습 태도가 형성되

는 어린 시기부터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초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

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환경적

인 측면의 교실성취목표구조 및 피드백 유형과 교실 내 

사회적 관계 측면의 교사 및 친구 관계가 실수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1) 교실성취목표구조, 피드백 유형, 교사 및 친구 관
계가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Learning 
from errors)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2) 교실성취목표구조, 피드백 유형, 교사 및 친구 관
계가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Error risk 
taking)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3) 교실성취목표구조, 피드백 유형, 교사 및 친구 관
계가 실수에 대한 고찰(Thinking about errors)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4) 교실성취목표구조, 피드백 유형, 교사 및 친구 관
계가 실수에 대한 부담(Error strain)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참가자를 교실

성취목표구조와 피드백 유형에 기초하여 1) 숙달목표구
조, 달성 피드백 집단, 2) 숙달목표구조, 미달성 피드백 
집단, 3) 수행목표구조, 달성 피드백 집단, 4) 수행목표
구조, 미달성 피드백 집단에 무선 배정하였다. 연구는 실
험 전 사전 검사(사전 실수 인식, 친구관계, 교사관계), 
실험 처지, 실험 후 사후 검사(사후 실수 인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컴퓨터실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목표 실험 조작

은 교실별로, 피드백 실험 조작은 개인별 컴퓨터로 제시
하였다. 과제에 대한 목표를 교실별로 제시한 이유는 연
구를 위한 실험 상황임을 가정하기보다 해당 교과 수업

의 일환으로 과제를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
네 집단은 동일하게 국어시간에 배우는 사자성어 및 

속담을 컴퓨터를 통해 학습하였다. 학습의 형태는 주어
진 시간 내 사자성어 및 속담에 대해 학습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독립변인 외 다른 변수들의 
최소한의 개입을 위해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이 비교적 

명확한 잘 정의된 과제(well-defined problem)를 택하였
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12분 동안 12개의 속담을 학습

하고 주어진 20문제의 퀴즈를 10분 동안 풀도록 안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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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숙달목표구조 집단에게는 학습하는 내용을 완전
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

면, 수행목표구조 집단에게는 학습 후 퀴즈에서 함께 공
부한 친구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

조하였다.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목표의 조작은 목표의 
특성에서만 차이가 나도록 최소한의 단어만을 수정하였다. 
피드백 유형은 참여자들이 컴퓨터를 통해 학습한 속

담(고사성어)에 대한 다섯 문제를 풀 때마다 개별적으로 
자신의 수행에 대해 제공되었으며, 수행에 대한 결과가 
조건별로 다르게 제시되었다. 달성피드백 조건의 참여자
의 경우 다섯 문제 동안 달성한 점수에 초점을 맞추어 

피드백이 주어진 반면, 미달성피드백 조건의 참여자의 
경우 다섯 문제 동안 달성하지 못한 점수에 초점을 맞추

어 피드백이 제시되었다. 즉, 학생들은 본 과제를 수행하
는 동안 20문제에 대한 최종피드백을 포함해 총 5번의 
피드백을 받게 되었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와 경북 소재의 초등학교 4학
년부터 6학년 316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학생들은 교
실성취목표구조(숙달목표구조, 수행목표구조)와 피드백 
유형(달성 피드백, 미달성 피드백)에 따라 무선 할당되었
다. 
초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어린 

시절 고착된 인식은 잘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

지만 자의식이 발달되기 전인 초등학생들의 경우 외부의 

지원에 의해 인식의 변화가 유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성인이나 자아가 발달한 중, 고등학생들보다 더 크기 때
문이다[40]. 또한, 실수에 대한 연구 중 상당수는 사회인 
혹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학령기인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련 주제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2.3 연구 도구

2.3.1 실수에 대한 인식

초등학생의 실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Rybowiak과 동료들(1999)의 Error Orientation 
Questionnaire(EOQ) 척도를 신종호 외(201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1-1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수에 
대한 인식 척도는 4개 하위요인의 총 18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전혀 아니다∼매우 그렇

다)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Learning from errors; 예: “나의 실수는 내 공부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
도(Error risk taking; 예: “공부를 잘 하고 싶다면, 실수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실수에 대한 고찰
(Thinking about errors; 예: “실수가 발생하면, 나는 실
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다.”), 실수에 대한 부담(Error 
strain; 예: “나는 실수를 할까봐 자주 두려워 한다.”)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전 사전 검사와 실험 후 사후 
검사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는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 사전 .89, 사후 
.89,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 사전 .79, 사후 .84, 실
수에 대한 고찰 사전 .86, 사후 .90, 실수에 대한 부담 사
전 .83, 사후 .86으로 확인되었다.

2.3.2 친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은 Lee와 Robbins(1995)
의 Social Connectedness Scale 중 친구관계와 관련된 
문항들을 선별하여 연은모(2014)가 번역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41-42]. 친구에 대한 애착, 결속감, 친구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
점 척도(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문항
은 “나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이해 받고 있다고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
여주는 Cronbach's α는 .95로 확인되었다.  

2.3.3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은 Lee와 Robbins(1995)
의 Social Connectedness Scale 중 교사관계 구인에 대
한 문항을 Valiente, Lemercy-Chalfant, Swanson, 
Rieser(2008)가 활용한 척도를 연은모(201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41-43]. 1요인의 총 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전혀 아니다∼매우 그렇

다)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나
를 믿어 주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적일
관성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는 .91로 확인되었다.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으로 부터 연구 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서울 및 
경기와 경북 소재의 5개 초등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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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측정도구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무선 할당된 실험집단 간
에 실수 인식의 동질성이 확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2X2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학습 환경적인 측면의 교실성취목표구조 및 피드백 유형

과 사회적 관계 측면의 교사 및 친구 관계가 실수에 대

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한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가 중다회귀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
창인자(VIF)에 기초한 다중공선성 검증과 D-W(Durbin 
-Watson) 통계량에 기초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실시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투입 방법으로는 입력(enter)방
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 특성

본 연구 대상의 개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성별은 남학생 153명(48.4%), 여학
생 163명(51.6%), 학년은 4학년 153명(48.4%), 5학년 
153명(48.4%), 6학년 153명(48.4%)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16)

Variables Category n %

Childs’ sex
male 153 48.4

female 163 51.6

Grade

4 104 32.9

5 93 29.4

6 119 37.7

3.2 집단 동질성 검증

교실성취목표구조(숙달 vs. 수행)와 피드백 유형(달성 
vs. 미달성)에 따라 무선 배정된 집단의 실수 인식에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에 앞서 사전 실수 인식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실수 인식의 4개 하위 요인(실
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 실수에 대한 고찰, 실수에 대한 부담)에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2X2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교실성취목표구조(숙달 vs. 수행)에 따
라 실수 인식의 다변량 통계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illai’s Trace=.021, p>.05). 
둘째, 피드백 유형(달성 vs. 미달성)에 따라 다변량 통계
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illai’s Trace=.022, p>.05). 셋째, 교실성취목표구조(숙
달 vs. 수행)와 피드백 유형(달성 sv. 미달성)의 상호작용
에서도 다변량 통계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Pillai’s Trace=.003, p>.05). 이를 통
해 교실성취목표구조(숙달 vs. 수행)와 피드백 유형(달성 
sv. 미달성)에 할당된 집단 특성은 사전 실수 인식에 차
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교실성취목표구조, 피드백 유형, 교사관

계, 친구관계가 실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실성취목표구조, 피드백 유형, 교사관계, 친구관계
가 실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에 앞서 

변인 간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교
사관계와 친구관계는 실수 인식의 하위 요인인 실수로부

터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 
실수에 대한 고찰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실수
에 대한 부담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관계와 친구관계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교실성취목표구조와 피드백유형은 실수에 대한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Correl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variables              (N=316)
1 2 3 4 5 6 7 8

1 1 　 　 　 　 　 　 　

2 .00 1 　 　 　 　 　 　

3 -.13* -.07 1 　 　 　 　 　

4 -.03 .14* .41** 1 　 　 　 　

5 .03 -.07 .30** .39** 1 　 　 　

6 .07 -.03 .33** .39** .68** 1 　 　

7 -.04 -.02 -.05 -.02 -.09 -.02 1 　

8 .05 .05 .23** .32** .36** .43** .38** 1
M .52 .52 3.97 3.73 4.19 4.07 2.17 3.11 
SD .50 .50 .94 .84 .83 .88 1.05 1.11 
Sk -.09 -.09 -.93 -.69 -1.07 -.78 .74 -.19 
Ku -2.00 -2.00 .59 .46 .83 .16 -.18 -.62 

* p<.05, ** p<.01
1: Classroom goal structure(mastery: 0, performance: 1), 2: 
Feedback(to date: 0, to go: 1), 3: Relationships with teacher, 4: 
Relationships with peers, 5: Learning from error, 6: Error risk 
taking, 7: Error strain, 8: Thinking about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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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error perception                                                    (N=316)

Dependent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b S.E. t  F  
adjusted 
 

Learning from errors

Constant 2.41 .24 10.23*** 

18.33*** .19 .18

Classroom goal structure (mastery 
classroom goal structure: 0, performance 

classroom goal structure: 1)
.11 .09 1.22 .06 

Feedback (to date: 0, to go: 1) -.18 .09 -2.10* -.11 
Relationships with teacher .14 .05 2.75** .16 
Relationships with peers .34 .06 6.09*** .35 

Error risk taking

Constant 2.01 .25 8.16*** 

17.78*** .20 .19
Classroom goal structure .19 .09 2.06* .11 

Feedback -.11 .09 -1.21 -.06 
Relationships with teacher .20 .05 3.71*** .21 
Relationships with peers .33 .06 5.67*** .32 

Error strain

Constant 2.49 .33 7.55*** 

.47 .01 .00
Classroom goal structure -.11 .12 -.91 -.52

Feedback -.05 .12 -.41 -.23
Relationships with teacher -.07 .07 -1.06 -.67
Relationships with peers .02 .08 .20 .13

Thinking about error

Constant 1.06 .33 3.26** 

10.71*** .12 .11
Classroom goal structure .17 .12 1.39 .07 

Feedback .05 .12 .45 .02 
Relationships with teacher .16 .07 2.22* .13 
Relationships with peers .35 .08 4.53*** .27 

* p<.05, ** p<.01, *** p<.01

본 연구의 자료가 회귀분석에 적합한 데이터인지 확

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검증과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 .81∼.98,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1.02∼ 1.24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W(Durbin-Watson)값이 2.10으로 확인되
어 잔차의 독립성 또한 확보되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먼저 교실성취목표구조, 피드백 

유형, 교사관계, 친구관계는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
는 생각의 총 변량의 19%를 설명하며, 모형적합도가 타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8.33, p<.001). 4개 

예측변인 중 교실성취목표구조를 제외한 피드백 유형,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생
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상대적인 공헌도를 살펴보면, 친구관계(=.35), 교

사관계(=.16), 피드백 유형(=-.11) 순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서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

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드백 유형은 더미 코딩
(dummy coding)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성 피드백일수
록, 교사관계와 친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실수로부터 학
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높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둘째, 교실성취목표구조, 피드백 유형, 교사관계, 친구
관계는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의 총 변량의 2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7.78, p<.001). 4개 

예측변인 중 피드백 유형을 제외한 교실성취목표구조,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

대적인 공헌도를 살펴보면, 친구관계(=.32), 교사관계

(=.21), 교실성취목표구조(=.11)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성취목표구조는 더미 코딩
(dummy coding)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목표일수록, 
교사관계와 친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실수에 대한 도전

적인 태도 인식을 높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교실성취목표구조, 피드백 유형, 교사관계, 친구

관계는 실수에 대한 부담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7, p>.05). 

넷째, 교실성취목표구조, 피드백 유형, 교사관계, 친구
관계는 실수에 대한 고찰의 총 변량의 12%를 설명하며, 
모형적합도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71, 

p<.001). 4개 예측변인 중 교사관계, 친구관계만이 실수
에 대한 고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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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다. 상대적인 공헌도를 살펴보면, 친구관계

(=.27), 교사관계(=.13)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실수에 대한 고찰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사관계와 친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실수에 대한 
고찰을 높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환경적

인 측면의 교실성취목표구조 및 피드백 유형과 교실 내 

사회적 관계 측면의 교사 및 친구 관계가 실수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수 인식의 긍정적인 측면인 실수로부터 학습

할 수 있다는 생각,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 실수에 
대한 고찰 모두 학습 환경적인 측면인 교실성취목표구조

와 피드백 유형보다는 교실 내 사회적 관계 측면인 친구

관계, 교사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실수 인식의 3개 하위 요인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신을 둘러싼 관계
가 원만하며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느낄 때 개인

은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41, 44]. 
인간은 누구나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에게 의미있는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지지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은 우울이나 불안 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주어진 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41]. 
원만한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를 형성한 학생들은 학습 장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높은 주관적 안녕감
을 경험한다[32-33, 35-36]. 특히 실수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은 자신이 실수를 하더라도 주위로부터 수용될 수 있

다는 지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되, 원만한 친구관계와 교
사관계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형성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생
의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구 및 교사관계를 원만하게 형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친구관
계와 교사관계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피드백 유형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
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to-go information)’에 초점을 
둔 미달성 피드백 보다는 ‘지금까지 성취했던 것(to-date 
information)’에 초점을 둔 달성 피드백을 제공할 때 실
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성취했던 것에 초점을 둔 달성 피
드백은 지금까지 달성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자기효능감 및 유능감이 학업참여, 
학습동기, 학업성취를 높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45-46], 
미달성 피드백보다는 달성 피드백이 학생들의 자기효능

감 및 유능감을 향상시켜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에는 친구관계와 교사관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교실성취목표구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숙달목표구조보다는 수행목표구조가 제공될 때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행목표구조에서 자신의 유능감을 증명하기 위해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1]. 즉,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는 교실성취목표구조를 노력과 성장

의 초점에 두는 숙달목표로 지각하기 보다는 학습의 결

과에 초점을 두는 수행목표로 지각할 때 높아지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셋째, 실수에 대한 부담은 학습 환경적인 측면의 교실

성취목표구조 및 피드백 유형과 사회적 관계 측면의 교

사 및 친구 관계가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일부 연구는 실수 인식이 개인 특성 변인 중 하나인 
성격 5요인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우호성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7]. 실수에 대한 부담이 실수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부담은 교실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개인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교육 장면에서 학습자의 실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교실 환경 변인을 살펴본 대다수 연구들이 학습 환경 특

성인 교실성취목표구조와 학습자의 실수 인식 간의 단순 

관련성을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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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의 교실성취목표구조 및 피드백 유형과 교실 내 

사회적 관계 측면의 교사 및 친구 관계가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

봤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어렸을 때부터 실수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교

실 환경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제공

한다는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학습 환경적인 측면의 교실성취목표구조 

및 피드백 유형과 교실 내 사회적 관계 측면의 교사 및 

친구 관계가 초등학생의 실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

향력을 경험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초등학생의 긍정적 
실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교실 분위기를 조

성해야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

적, 실제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에 기초한 후
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환

경 및 교실 내 사회적 환경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본 연
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수 및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할 수 있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실수로 인해 발생된 이상적 목표와의 간
극은 오히려 개인의 성취동기를 고양시킬 수 있음을 제

안한 선행연구[48-49]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달성하지 
못한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실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

도록 돕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
에서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

백의 효과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습 환경적인 측면의 교실성취목표
구조 및 피드백 유형과 교실 내 사회적 관계 측면의 교

사 및 친구 관계가 실수에 대한 부담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
격 등의 개인변인이 실수에 대한 부담을 설명할 수 있는

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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